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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1.1.  대도시 중심 발전 한계에 따른 소도시 중심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 

지역경제학의 주요 담론 중 하나는 인구와 자본을 당기는 구심력과 혼잡 비용으로 인해 밀어내는 

원심력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도시체계이론과 신경제지리론은 대도시의 집적 이익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을 입증했으나 (Porter, 1990; Krugman, 1991), 도시 효율성은 인구 증가에 따라 

무한히 상승하지 않는다. 인구가 임계점을 넘으면 에너지 과소비, 환경 오염, 교통 혼잡, 지가∙물가 

상승에 따른 높은 실패비용과 진입장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부족, 공동체성 파괴와 같은 원심력이 

발생해 도시 효율이 꺾이는 ‘역 U자형(Inverted U-shape)’ 궤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Duranton and 

Puga, 2004).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적정 도시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학자마다 구체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도시 중심의 경제 논리가 한계에 직면했고 소도시 중심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일관성을 

보인다(김재훈, 2022). 그러나 이미 고착화된 대도시 중심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수도 개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난 20년간 다핵적 국토 형성을 

위한 수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대도시권의 집중이 심화 되었다. 소도시 중심 체제 전환을 위한 

혁신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1.2.  소도시 중심 체제 전환 가능성과 이를 위한 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 

빅데이터, AI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으로 소도시 중심 체제 전환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주거입지이론에서 개인은 낮은 지대를 찾아 외곽으로 이동하고 싶어도 통근 비용이라는 물리적 제약에 

구속되어 왔다 (Epple et al. 2010). 그러나 재택근무, 원격 의료 및 교육, AR/VR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는 

대도시 거주 없이도 높은 수준의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이 저비용 인프라로 구축된다면, 인구가 소도시로 분산될 수 있는 구조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지 조건의 완화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구 이동을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소도시가 대도시의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서 만큼은 대도시를 능가하는 산업 

경쟁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분산의 환경을 조성한다면, 산업 경쟁력은 실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1.3.  소도시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서 행정-지식-산업 협력 모델의 가능성 

지식 수명이 짧고 기술 간 융합이 핵심인 미래 산업 환경에서는 기존의 물량 중심 성장 모델과는 다른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도시에 비해 자본과 노동의 절대 규모가 제한적인 소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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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市)∙산(産)∙학(學) 협력 모델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대해진 대도시의 산업 생태계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반면, 소도시는 특정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 창출(學)과 

부가가치 생산(産), 정책∙예산적 지원(市)이 기민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행정 주도아래 대학 

및 연구소의 원천 기술이 창업과 기업의 산업화로 직결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市∙産∙學 협력의 실증적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市∙産∙學 협력을 통해 농업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한 네덜란드 바헤닝언 

푸드밸리 (Wageningen Food Valley) 사례를 고찰한다.  

 

2. 네덜란드 바헤닝언 푸드밸리 (Wageningen Food Valley) 

대한민국 면적의 40% 수준인 네덜란드 (41,865𝑘𝑚2)는 2024년 기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이다. 그 규모는 무려 1,289억 유로 (한화 약 220조원)에 달한다(Kotra, 2025). 이러한 

네덜란드의 글로벌 농업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다름아닌 인구 42,790명 (2025년 기준)의 

소도시 바헤닝언이다. 헬데를란트주(Gelderland) 겔더 발레이(Gelder Vallei) 지역에 위치한 바헤닝언은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남동쪽으로 약 85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바헤닝언은 8개 소도시로 구성된 

푸드밸리의 핵심도시로서, 2016년 이래 QS 농·임학 부문 연속 세계 1위의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WUR)와 Nestlé, PepsiCo, JBS, Tyson Foods, Danone, Kraft Heinz 등 세계적 식품 기업의 

연구센터가 밀집해 있다. 푸드밸리 전 지역을 고려하면 약 3만개의 식품 기업이 활동중인 식품 특화 

클러스터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1. 푸드밸리 구성 8개 소도시 위치와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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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푸드밸리 형성 배경 

바헤닝언 푸드밸리는 1997년 설립된 City of Life Sciences 재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재단은 WUR, 

농업부 산하 농업연구재단(DLO), WICC 컨벤션 센터, 헬데를란트 지역개발공사(GOM), 바헤닝언 市, 

라보은행(Rabobank), 교육지원기관 Stoas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과학 기반의 지식 창출과 

창업 간의 시너지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1999년에는 벤처 인큐베이팅 기구인 ‘바이오파트너 센터 (Bio-

partner Center)’의 전신을 설립하였는데, 당시 경제부와 헬데를란트 주정부로부터 대규모 기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WUR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며 市∙産∙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바헤닝언 

식품과학 센터(WCFS)와 누미코(Numico) 연구소가 설립되고 市 정부와 기업의 합동 출자로 1,200만 

유로의 기금이 확보되었다.  

당시에는 식품 산업보다 광범위한 생명과학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헬데를란트 주정부는 지식 

경제를 지역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상정하고, 4대 지식 클러스터(식품, 의료 기술, 환경 및 에너지 기술, 

ICT)를 제안하였다. 이후 주 개발청은 고용 효과와 매출 규모가 가장 컸던 ‘식품 산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하였고, 자체 펀드뿐만 아니라 EU 차원의 혁신 행동 프로그램(IAP) 펀드를 유치하여 연구기관과 

기업 유치를 본격화 하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2004년 9월 동네덜란드 개발청, WUR, 신턴스 은행, 

바헤닝언, 에더, 르넨, 페넨달 市의 공동출자로 출발한 푸드밸리 재단은 市∙産∙學 협력을 통한  

신지식∙기술 창출부터 산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그림 2. 푸드밸리 형성 과정 

 

2.2.  세계적 대학 중심의 신지식∙기술 창조 생태계 

푸드밸리의 경쟁력은 市정부 중심의 푸드밸리 재단 주도아래 産과 學의 협력으로 달성되었다. 협력 

체계의 중심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가 통합된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WUR)’이 있다. 

WUR은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현장 중심의 응용연구를 담당하는 DLO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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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탐구가 상업적 가치로 전환되는 과정의 병목 현상을 제거하였다. 특히 DLO 연구비의 상당 

부분을 외부 프로젝트 수주로 조달하는 방식은, 지식 주체인 대학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긴밀하게 

연결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WUR이 2016년 이후 QS 세계대학평가 농·임학 부문에서 1위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림 3.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WUR) 전경 

 

푸드밸리의 市∙産∙學 협력은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을 넘어, 정교하게 설계된 ‘열린 지식 생태계’를 

통해 실현된다. 푸드밸리 재단이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링크(Innovation Link)'는 기업이 직면한 고도의 

기술적 난제를 WUR 및 ‘네덜란드 낙농연구소(NIZO)’,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 등 70여 개의 

전문 연구소와 연결한다. 특히 대학 및 연구소와의 협력 경로를 모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 

지식·교육기관 내에 ‘등대지기(Lighthouse Keepers)’라 불리는 전담 연계 담당자를 배치하고, 국가 혁신 

중개기관인 신턴스(Syntens)가 전체 코디네이터를 맡음으로써 기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2.3.  벤처생태계: 창조된 지식∙기술의 산업화 

창조된 지식과 기술은 벤처 생태계를 통해 산업화된다. 바헤닝언市와 WUR, 그리고 지역 금융권이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바이오파트너센터는 市∙産∙學이 역할을 분담하며 신규 식품 벤처를 육성한다. 이 

센터는 약 10,000㎡ 규모의 전문 사무 공간과 시제품 생산 시설, ICT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여 

아이디어가 실제 비즈니스로 전이되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아이디어부터 산업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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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창업 장려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의 공동 연구 기술을 구현하고, 이를 다시 

신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우유 유전체학(Milk Genomics)’ 

프로젝트,  ‘미래형 사내 식당’, ‘생분해성 포장 센터’ 등 기업간 협력 프로젝트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벤처생태계의 전략은 글로벌 기업의 클러스터화로 이어졌다. 현재 푸드밸리에는 글로벌 식품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를 포함해 약 3만개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WUR의 고도화된 

인적 자원과 지식 자산을 실시간으로 흡수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림 4. 푸드밸리 작동 매커니즘 

 

결과적으로 바헤닝언 푸드밸리 사례는 소도시가 특정 전략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市∙産∙學 협력을 

통해 지식 창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구조화 되는 혁신 역량을 입증한다. 또한 다수의 

소도시가 기능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혁신 역량을 극대화한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이는 市∙産∙學 협력을 통한 지식·기술의 선순환 체계와 소도시간 네트워크 협력 구조가 결합될 때 

소도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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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도시 경쟁력 확보 위한 市∙産∙學 협력의 시사점 

본 연구는 대도시 중심의 집적 경제 모델이 한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市∙産∙學 협력 체계가 소도시의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바헤닝언 푸드밸리 사례를 통해 

인구 4만 명 규모의 소도시 공간에서도 지식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먼저, 바헤닝언 푸드밸리는 자원이 제한된 소도시의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제시한다. 또한 WUR 및 연구소를 통한 신지식·기술 창조, 바이오파트너센터 등의 벤처 

플랫폼을 통한 창업 확산,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선순환 

체계가 파급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매커니즘은 디지털 사회의 소도시가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헤닝언 

푸드밸리 사례가 향후 소도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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